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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 – 브라질)  

 

브라질의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부동산 임대 가격이 

오르고 공실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리우데자네이루의 주요 지역 경우 뉴욕 미드타운 지역의 

임대료(62.6달러/㎡)보다 높은 수준의 사무실 임대료(69.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용 부

동산뿐만 아니라 쇼핑센터용 점포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 기존 쇼핑센터의 공실률이 근래 최

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신규 쇼핑센터의 계약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은 단순한 공급 부족 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좋은 조건의 주거

지를 구하려는 성향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이 2006년에 비해 2010년에 11.3%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같

은 기간 동안 브라질 인구증가율의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는 해당 국가의 

산업화나 생활수준 향상의 척도가 되므로, 위와 같은 통계는 브라질의 국내 산업성장과 인구의 구매력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전력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1인

당 전력 소비량은 세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브라질이 GDP 수준에서는 영국을 따라

잡았지만, 전력소비량에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브라질의 높은 전기료 수준이 전기사

용량의 확대를 막고 있는데, 높은 전기료는 브라질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생산성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부동산 임대시장 공급부족에 시달려 

브라질 에너지 소비 최근 수년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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